
불교문화의 寶庫, 湖北

시가현 사찰 답사 마지막으로 비와호 북쪽, 호

북 지역에 있는 사찰을 소개한다. 이 지역에는 규

모가 큰 사찰은 없지만 관음 마을로 사람들의 사

랑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멀리서도 일부러 여기

를찾아오는사람이많다. 

주택이 비교적 많은 비와호 남쪽에 있는 지역

도 오사카에서 가보면 시골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호북 지역은 그곳보다도 더 완전히 시골

이다. 이런 작고 고즈넉한 마을에 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는 불상이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소

장되어있다

시가현에있는불상가운데에도시대에제작되

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국보

나중요문화재, 시가현이지정한문화재로지정되

는 조각 문화재는 헤이안 시대에 제작된 것이 압

도적으로 많다. 불상의 종류는 호북 지역을 중심

으로 아름다운 관음상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시

가현의관음상만모아서열린전시회도있었다. 

호북 지역은 옛날에 고다카미야마(己高山)를

중심으로 번영한 불교 문화권에 속했다. 영산(靈

山)으로숭배를받는이지역은산악수행의장소

이기도 하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러한 지역

적 특성으로 인해 시가현 북동쪽에 위치하는 호

쿠리쿠(北陸) 지방의관음신앙이유입되었다. 지

난 회에 소개한 천태종 사찰인 히에이잔 엔랴쿠

지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관음 신앙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불교문화가

구축되었다고보여진다. 

호북은 이렇게 불교문화가 꽃피는 지역이었지

만 중세에 들어서는 정토종, 조동종 등 이른바 신

불교 세력이 강해지고 호북에 있던 천태종 사원

의 힘이 약해져서 대부분의 사원이 쇠퇴되고 스

님이 없어지거나 폐사된 사찰도 적지 않았다. 이

런 상황에서 남은 불상을 지켜온 사람들 역시 마

을주민들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작은 암자를 짓고 옛날부터 신

앙을 받았던 불상을 모셔놓았다. 불상들이 이렇

게 종파를 넘어 마을을 지키는 본존이 되었다. 전

국(戰國) 시대 때 전란의 무대가 되어 불타버린

사찰도 적지 않았지만 마을 주민들이 불상을 강

바닥에 가라앉히거나 땅속에 묻거나 해서 지켜왔

다고 한다. 지금도 호북 지역 작은 규모의 사찰에

수준이 높은 훌륭한 불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깊은 신앙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남은 불상 가운데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고겐지(向源寺)의 국보 십

일면관음입상이그하나이다. 

고겐지와 도간지관음당

일본에서국보로지정된십일면관음상이 7구가

있다. 다간사이지방에있는데가장많은곳이나

라의 3구, 다음은 교토의 2구. 오사카에 1구가 있

고, 1구는 바로 시가현 고겐지의 관음상이다. 7구

가운데 고겐지의 십일면관음상이 가장 아름답다

고칭찬을받고있다. 

사전에 의하면 고겐지 십일면관음상의 연기는

다음과 같다. 8세기 도성에서 천연두가 유행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천황이 재앙을 없애기 위

해스님한테기도를칙명(勅命)했다. 스님이십일

면관음상을 만들고 암자를 짓고 봉안했더니 효험

이 있었다고 한다. 사전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

관음상이 천태종 밀교미술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헤이안 시대 초기인 9세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라고생각된다. 

이 관음상은 일본에 있는 십일면관음상에서는

볼수없는특징을갖고있다. 보통은정면얼굴을

제외하고 11면의 작은 얼굴이 있는데, 이 관음상

은 정면 얼굴을 포함해서 11면이다. 정면 얼굴에

비해 작은 얼굴의 크기가 비교적 큰 것도 특징이

다. 그리고보통은머리위에작은얼굴이있지만,

이 관음상은 정면 얼굴 좌우에 작은 얼굴이 있다.

귀에 거는 큰 귀걸이도 보통 십일면관음상에서는

찾아보기어렵다. 

단정하고 고운 얼굴, 육감적이고 허리를 좀 비

트는 약동적인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이국적인

인상이 조금 엿보이는 이 관음상이 사찰에서도

박물관처럼 360도돌아서볼수있게안치되어있

어서옆과뒤어디에서도마음껏관람할수있다. 

8세기에 창건된 고겐지는 9세기에 들어 엔랴쿠

지를 창건한 사이초가 칠당가람을 건립하고 많은

불상을안치해, 그사세(寺勢)와아름다움을자랑

했었다. 그러나사회의변화에따라사운(寺運)이

약해져 16세기에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이 지역의 다이묘(大名)인 아자이 나가마사(淺井

長政)의 치열한 전투로 불타버렸다. 당시의 주지

는 종파를 정토진종으로 개종해 새로운 사찰로

다시 출발했다. 정토진종 사찰에서는 아미타불

이외의 불상을 모셔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암자를

따로짓고불상들을비불(秘佛)로지켜왔다. 

그런데 사찰 이름은 고겐지이지만 십일면관음

상이안치되어있는곳은도간지관음당(渡岸寺觀

音堂)이라고 부른다. 도간지란 사찰 이름이 아니

라이곳의지명이다. 지명을따서이렇게부른다. 

16세기의 전투 때 주지와 지역 주민들이 목숨

을 걸고 불 속에서 불상을 건져내 땅속에 묻었다

고 전한다. 많은 사람이 십일면관음상을 보고 감

동을 받는 것이 단순히 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

라 이렇게 불상을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불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

각한다. 

샤쿠도지와 게이소쿠지

이번에 호북 지역 관음 마을에 대해 원고를 준

비하면서고민한것은소개할사찰을고르는것이

었다. 국보십일면관음상이소장되어있는고겐지

는필수이지만문제는그다음에소개하는사찰이

다. 내가갖고있는호북관음순례팜플렛엔 60구

가 넘은 관음상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단풍 명소

이고 고겐지에서 비교적으로 가까운 샤쿠도지(石

道寺)와게이소쿠지(鷄足寺)를소개하고자한다. 

샤쿠지도지는 원래 현재 위치에서 좀 더 동쪽

에 있는 산속에 있었다. 8세기 전기에 개창되고 9

세기 초에는 사이초에 의해 재흥되어, 엔랴쿠지

의 별원으로서 번성했다고 전한다. 16세기 오다

노부나가에 의한 병화로 소실되었지만 불상은 살

려내었다. 이 절은 17세기에 중건되었다. 현재 본

당이 19세기에다시건립된건물인데 20세기초에

원래 위치에 있던 본당을 마을 주민에 의해 더 편

리한현재위치로옮겨진것이다. 

본당에 안치되어 있는 십일면관음상이 곱고 자

애로운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나는 원래

자전거 타고 사찰까지 가려고 생각했지만 하필이

면 비가 많이 와서 역에서 사찰까지 한 시간에 걸

쳐 걸어갔다. 비에 몸이 젖어서 힘들었지만, 관음

상을만나는순간고됨은행복으로바뀌었다. 

게이소쿠지의 불상은 문화재 수장고인 고코카

쿠(己高閣), 요시로카쿠(世代閣)에 안치되어 있

다. 거기서 게이소쿠지 본존이었다고 추측되는

십일면관음상(헤이안 시대 제작), 칠불약사여래

상(七佛藥師如來像, 헤이안 시대 제작), 시가현

최고(最古)의 본격적인 목조불인 약사여래상(나

라시대) 등을배관할수있다(매주월요일과 1월,

2월은휴관이다). 

조선통신사를 수행한 아메노모리 호슈

올해 10월31일, 한일 양국의 단체가 공동 신청

한‘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이 유네스코‘세계

의 기록’으로 등록되었다. 일본이 신청한 자료에

는 에도 시대의 유학자이고 조선통신사 사절의

에도행을 두 번 수행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

洲, 1668~1755)에 관한 자료 36점도 포함되어 있

다. 호슈는 호북에 있는 현재 시가현 나가하마시

(長浜市) 다카쓰키정(高月町) 아메노모리에서태

어났다. 조선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그는 조선 무

역의 중개 역할을 하던 쓰시마번에서 조선 외교

를담당하는문관으로활약했다. 

이전엔 양국 간 필담을 중심으로 교류했으나

호슈는 상대국의 언어를 알아야 선린(善隣) 외교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부산에 유학하여 조

선어를습득했다. 그는상대국의언어, 문화, 습관

등을 이해할 필요의 중요성과 한일 양국 간 대등

한 외교 관계를 주장했다. JR다카쓰키역에서 25

분 걸어가면 아메노모리호슈암(庵)이 있다. 호슈

와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

다. 여기는 또 관련 강좌, 국제 교류를 하는 장소

이기도 한다(매주 월, 화, 공휴일의 다음날, 연말

연시는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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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호북쪽엔관음마을있어

戰國시대, 폐사불상주민지켜

국보고겐지관음상도그중하나

해당지역관음상만60구넘어

민중의힘으로지켜낸관음신앙聖地
‘간사이아줌마’의
일본사찰엿보기
(23) 고겐지와 관음 마을

도록에수록된일본국보고겐지십일면관음보살상. 전란으로없어질위기의문화재였지만, 민중들의신앙심으로
지켜졌다. 

이지역은 JR다카쓰키(高月)역혹은 JR기

노모토(木ノ本)역을 중심으로 답사한다.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밖에 전차가 없지만 고겐

지는 다카쓰키역에서 가까워 찾아가기가 어

렵지 않다. 샤쿠도지, 게이소쿠지쪽으로는

한~두 시간에 한 번 정도밖에 없지만 기노모

토역에서 노선 버스를 이용하고 갈 수 있다.

후루하시(古橋)라는 정류장에서 내리고 걸

어가면 된다. 11월 하순엔 단풍 순환 버스라

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또 다카쓰키역, 기

노모토역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도간

지관음당 옆에는 다카쓰키관음마을 역사민

속자료관이 있다. 거기서 호북 지역의 불상

을 관람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특

별전이 열릴 때도 있다. 도간지관음당 입장

권을 제시하면 자료관 입장료가 좀 할인이

된다(매주 월, 화, 공휴일의 다음날, 연말연

시는휴관). 

고겐지, 샤쿠도지, 게이소쿠지 답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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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H·P 010-7171-2636팩스 031)573-3723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정정성성을을 다다하하는는 대대원원불불교교사사랑랑이이 되되겠겠습습니니다다


